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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자기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큰 교회 맡아

서 할 수 있습니다. 신학 안 나왔어도 자기만 실력있

고 잘 해 나가면 얼마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. 실력자

는 어디서든 실력만 되면 쓰여지는 것입니다. 교역자

들이 실력없다 하고 간판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전

혀 상관없습니다. 선생님부터도 실력만 있으면 다 합

니다. 실력 있으면 금메달 따오는 것입니다. 다른 것 

필요없습니다. 사람을 뽑을 때 무조건 다른 것으로 

안 뽑고 처음부터 실력으로 뽑아서 대회 내보내는 

것입니다.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. 

새롭게 하라는 것은 말씀만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

니라 모든 체제도 새롭게 해서 나가야 잘 되는 것입

니다. 그리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. 삽질 열심히 했

다고 해도 수고했다고 안 합니다. 포크레인으로 한 

번 찍어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? 포크레인으로 한

번 딱 찍어내면 삽질 하루종일 한 것보다 더 많이 

합니다. 그렇게 무섭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

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힘들게 하면 안됩니다. 자기 

기술대로 써야 합니다. 

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. 유대인들 4000

년 동안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

니까 유대인들이 안 따라온 것입니다. 유대인들은 예

수님이 오기 전부터 6000년 동안 했는데 지금 인원

이 많지 않습니다. 가르치기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

다. 관을 잘못 심어줘서 인도하기가 힘듭니다. 유대

인들은 다 지도자들이고 서로 다 선생이라고 합니다. 

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

다. 예수님은 제대로 가르치니까 힘 안들고도 잘 따

라오는 것입니다. 짐승들도 잘 가르치면 서커스에서 

묘기도 합니다. 그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하지 

않습니까? 잘 가르치면 동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

다. 그러니 사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. 다 하나님이 

해준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. 하나님이 무엇을 해줍

니까?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일 하기 바쁩니다. 눈 

깜빡만큼만 도와줘도 그것이 엄청 큰 것입니다. 자기

가 해야 됩니다. 사막길에 서 있을 때 누가 지나가면

서 “앞으로 누가 도와준다. 걱정마라.” 했으면 계속 

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사자 떼에게 잡혀

먹힙니다. 그러나 “부지런히 가라.” 하고 알려줬으면 

부지런히 가서 안 잡혀먹힙니다. 그러니 잘 못 가르

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. 

예수님이 잘 가르쳐주셨기에 잘 해서 현재 기독교가 

유대 종교에 비교가 안 되게 커진 것입니다. 유대 종

교가 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. 우리도 잘 가르쳐서 그

렇게 커진 것입니다. 내가 그동안 잘 가르쳤으니 내

가 없어도 잘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잘 가르쳐주니까 

회원들이 하나님 잘 믿고 계속 순진하고 귀엽게 잘 

따라오는 것입니다.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

셨습니다. 세상에서 배운 학문은 없어도 예수님께서 

잘 가르쳐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

하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. 

앞으로는 더 잘 될 것입니다.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

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. 백만명 하는 것

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

것을 봤기 때문에 한다고 한 것입니다. 그것이 쉽습

니다. 왜냐하면 교인 만들려고 그렇게 인도해주고 가

르칠 필요가 없습니다. 예수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

메시아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

믿고 따라 가면 됩니다. 간단합니다. 많은 교리가 필

요 없습니다. 예전엔 학문을 배우던 사람들이라 이것 

저것 따지니까 그런 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가 

30개론을 가르쳐준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30개론

보다 주일, 수요말씀을 들을 때 더 신기하지 않습니

까? 그 안에 과학도 있습니다. 안 믿는 사람들은 성

경을 잘 안믿으니까 나사로가 육신이 부활 된 것인

데 영적 부활이다 정신적 부활이다 한 것입니다. 그

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성장해서 젖 먹을 때가 

아니니까 육신 부활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

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안 

믿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준 것입니다. 죽었다가 3일

만에 살아난 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있었습니다. 어머

니 말씀이 마을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3일동안 죽었

었는데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. 죽어서 묶어 놨었는

데 다시 살아서 풀어보니 몸뚱이가 구렁이가 몸을 

감은 것 같이 시퍼렇게 되어서 죽을 때까지 없어지

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

다.

박재봉 목사님도 3일만에 살아나셨습니다. 성경에 

있는 것만 가르치면 안 믿습니다. 다른 것을 가르치

면서 하니까 성경도 믿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권

위가 없는 것 같아도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

나는 것입니다. 그러니 자기 식으로 인도하면 안됩니

다. 상대방 식으로 인도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주

권 줘서 나름대로 사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식

으로만 이야기하면 따라가기 싫어합니다. 이렇게 잘 

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양을 잘 살펴주면 보다 쉽게 

할 수 있습니다. 성경말씀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. 



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

하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. 부자들이 많이 있는

데 돈 있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돈은 산더미

같이 쌓여 있어도 다 고민하고 걱정합니다. 사람들은 

하나님이 주는 것 다 못씁니다. 거지들도 다 못쓰고 

죽습니다.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. 

‘정말 지옥은 있습니다.’ 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

하는 것은 말 잘 듣는 것입니다. 아무리 공적을 많이 

세워도 말을 안 들으면 싫어하십니다. 그러니 말 잘 

듣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. 내가 그렇게 

살고 있습니다. 교리가 그것입니다. 순종하는 길은 

‘여기서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.’ 하는 것입니다. 그

러면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. 일 하다가 죽을 정도

로 많습니다. 핵심적인 것은 자꾸 하고, 놀면서 가만

있으면 지루하니까 일도 조금씩 하면서 말 잘 듣고 

해나가면 됩니다. 비행기 탈 시간이 됐는데 화장실 

가고 싶다고 무조건 화장실 가버리면 비행기 떠나버

리고 그러면 세계일주 못하는 것입니다. “나 소변 마

려워” 하면 “비행기 안에 화장실있어” “나 그거 몰

랐어” 이렇게 물어봐야 잘되는 것입니다. 새롭게 하

라고 할 때 새롭게 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. 500번

씩 표적이 일어납니다. 이렇게 알고 열심히 해야 됩

니다. 

말 잘듣고 순진하게 가야 됩니다. 어떤 교리를 많이 

안다고 그것이 큰 게 아닙니다. 아무것도 모르고 주

님만 알아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게 제일 좋은 것

입니다. 그것이 최고입니다. 근본입니다. 다른 사람들

은 나처럼 이렇게 안 믿고 뺀돌뺀돌하니까 주일날 

설교할 때마다 계속 엄청난 말씀을 꺼내서 가르쳐주

는 것입니다. 옛날에는 10시간씩 했습니다. 말로 하

면 간단한 것입니다. 7분도 깁니다. 3분만 하면 됩니

다. ‘열심히 해.’ ‘네!’ 하면 다 했습니다. 그것이 교리 

입니다. 안 하니까 이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치고 한 

것입니다. 생활가운데 가면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. 

그러나 생활속에서 해야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. 무조

건 해버려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시키지 않습니다. 

억지로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. 예수님이 시켜

서 하라고 해서 하면 다 천국가고 지옥갈 사람이 하

나도 없습니다. 무조건 예수님은 본인이 하기를 원합

니다. 예수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나는 권

장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장하지 않고 

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 최고로 본 것입니다. 예수님

께 억지로 하면 안 통합니다. 본인이 하는 것은 얼마

든지 받아주십니다. 본인이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과 

살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 주십니다. 내가 그렇

게 살았습니다. 영은 아무리 불러도 안 통합니다. 그

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 한 번에 통합니다. 우

리가 자꾸 불러야 합니다. 그것이 교리입니다. 몇 가

지 안되니 그것만 항상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. 


